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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心瞅一瞅

世間亂象如危樓
大劫已近不知愁
搖頭擺手拒真相
良言苦口不回頭
不為回報沒有求
大難一到把你留
別忘來世為何事
千年輪迴有因由
人生不是情與仇
靜下心來瞅一瞅
眾生等的法已到
真相幫你解迷惆

149

나 그대를 위해 노래 부르네

친구여 나 진심으로 그댈 위해 노래 부르네

오십년 거짓말 붉은 담장을 쌓았고

강도(強盜)가 오천년 문명 빛 잃게 하지만

眞善忍(쩐싼런)은 이로 인해 모습 변하지 않는다네

일언당(一言堂)의 선전을 믿지 말고

시비를 그대의 선(善)으로 가늠해야 하리니

그대가 진상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구도될 희망이라네

친구여 내가 부르는 노래가 진상이나니

신이 사람마다 모두 가늠하고 있다네

역사의 몰락은 모두 같은 것이니

망가진 것은 부패한 왕조였고

부흥한 것은 문명과 선량이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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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出謊言帶來的迷茫
不要隨那紅盜一同埋葬
真相是慈悲救度
了解真相是得救的希望

187

선악을 분명히

천추(千秋)의 큰 연극 한 자락 꿈이리니

연극 줄거리에 너무 애태우지 마오

연극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서 진상을 찾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오

사람을 구원하는 대법 널리 전해지니

붉은 마귀 거짓말하며 미쳐 날뛰네

진상을 알게 되니 선악이 분명해지고

먹장구름 흩어져 온 하늘이 상서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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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善惡

千秋大戲夢一場
別為劇情太牽腸
曲終戲散歸何處
快尋真相不迷茫
救人大法在洪傳
紅魔謊言又瘋狂
了解真相明善惡
烏雲即散滿天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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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가져온 미망에서 벗어나

붉은 도적들과 함께 매장되지 말게나

진상은 자비로운 구도이거니

진상을 아는 것이 구도될 희망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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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失一念

人生不過百年
悲苦多過甜
回首往事誰不心酸
一生的追求
一生的憂怨
幾人能知萬事皆有因緣
都是無神論害人不淺
人類已到了危險
救人的真相就在眼前
為名為錢的拼搏
迷住了人的雙眼
忘記了來到世上的真願

185

누가 얻을 수 있나

인생의 나날 얼마나 길더냐

기쁨은 적고 근심은 많아 동분서주 고생이라

사방으로 찾아 헤매거니 길은 어디 있느냐

번뇌 오면 술과 노래로 마음 달래네

서쪽에서 온 붉은 마귀 중화를 어지럽히니

세상기풍 부패함이 사태 난 듯하구나

대법 널리 전해 중생 구도하나니

진상을 알려 사악한 설을 타파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니 희망이 있네

잘못을 고집하면 소용돌이에 빠질 터

만고의 기연(機緣)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온 부탁을 이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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誰能得

人生時日有幾何
少樂多憂苦奔波
上下求索路何在
煩惱來時對酒歌
紅魔西來亂華夏
世風敗壞如滑坡
大法洪傳救眾生
了解真相破邪說
辨明是非有希望
執迷一路下漩渦
萬古機緣別錯過
兌現來世的囑託

153

득실은 일념에

백년도 안 되는 인생

슬픔과 고통 단 것보다 많다네

돌아보면 누군들 가슴속 고통 없으랴

일생의 추구

일생의 근심과 원망

만사에는 모두 인연이 있음을 몇 사람이나 아는가

무신론이 사람을 해친 탓

인류는 이미 위험하게 되었는데

사람을 구할 진상이 바로 눈앞에 있네

명예와 돈을 위해 몸부림치는 건 

사람의 두 눈 미혹하여

세상에 온 진짜 소원 잊게 한 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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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緣只有一次
得失就看你的一念

183

영원히 항로를 잃지 않으리

친구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리도 바쁜가

이 전단지는 생명의 존망(存亡)과 연관되나니

거짓말에 통제당하지 말고

냉정히 진상을 알아보는 것도 무방하리라

인생은 단지 역사란 큰 연극의 한 막일 뿐

명리정한(名利情恨)은 하늘에 갖고 갈 수 없건만 

집착 속에 자라난 번뇌로 애간장을 태우네

금생에 어찌하여 사람 허울을 타고 났던가

중생이 기다려온 대법 이미 세상에 널리 전해졌거니

진상을 알아야만 방향을 잃지 않는다네



182

永不迷航

朋友你為何那樣匆忙
這傳單關係到生命存亡
不要被謊言支配
冷靜了解一下真相無妨
人生只是歷史大戲的過場
名利情恨帶不到天堂
執著中泡大的是煩惱牽腸
今生為何是人的皮囊
眾生等的大法已在世上洪揚
了解真相才不會迷茫

155

기연(機緣)은 오직 한 번뿐

득실은 그대의 일념에 달려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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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意

　寒風中我向你遞過真相
　渾渾中你像沒看見一樣
　危難關頭眾生已無路可走
　或許這正是你希望的期盼
　酷暑中我向你遞過真相
　謊言使你表露出對抗
　別信邪黨的謊言
　那是危難時毀人的伎倆
　大法弟子在救度眾生
　真相中是你等待已久的期望
　生生輪迴苦等斷肝腸
　紅塵慾海無盡頭
　就為這看似平常的紙一張

181

스스로 선택하다

총망한 세월 대하(大河)처럼 흐르는데

천고의 윤회 어찌된 까닭인가

어쩔 수 없이 파도에 밀려가며

언제나 명(命) 중에서 찾고 있었네

대법이 5대주에 널리 전해지니

진상을 알면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선악정사(善惡正邪)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거니

만고의 기연(機緣) 오래 머무르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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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選

歲月匆匆大河流
千古輪迴何因由
身不由己隨波去
總覺命中在尋求
大法洪傳五大洲
了解真相解千憂
善惡正邪人自選
萬古機緣不長留

157

유의(留意)

찬바람 속에서 나 그대에게 진상을 전하건만

흐리멍덩한 그대 마치 보지 못한 듯하네

위난(危難)이 닥치면 중생은 이미 갈 곳 없나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희망하고 기대한 것

불볕더위 속에서 그대에게 진상을 전하건만

거짓말이 그대를 저항하게 만들었구나

사악한 당의 거짓말 믿지를 마오 

그것은 위난이 닥칠 때 사람을 망치는 수법이라오

대법제자는 중생을 구도하고 있거니

진상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대와 바람

세세생생 윤회 속에 애간장 태우며 고달프게 기다렸네

속세 이 끝없는 욕망의 바다에서

이 평범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을 위해 기다려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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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你希望的路

我們為了誰風雨無阻
我們為了誰風餐露宿
站在街頭的是大法弟子
手中的傳單滲透著慈悲與辛苦
只為把你從危難中救度
明白真相你才會看清前途
我們不是為了回報
只想給你一條希望的路

179

법을 기다리네

세세생생 윤회 중

꽃이 피고 지듯 한 생 한 생

잠깐 사이 검은 머리 희끗한데

몸부림쳤건만 빈손뿐이네

명리정애(名利情愛) 모두 부질없는데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마다 다투었네

인생은 한 막의 연극과 같은 것

가짜연극 진짜로 하니 어리석고 미친 짓이네

그대와 나는 모두 하늘의 중생이었는데 

세상에 내려와 사람 되어 법을 기다리네

대법제자 진상을 알리나니

        진상은 신의 길과 통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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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法等

生生世世輪迴中
花落花開一生生
轉眼青絲又見白
拼拼搏搏兩袖風
名利情愛都是空
古往今來人人爭
人生如同戲一場
假戲真做傻與瘋
你我都是天上眾
下世做人把法等
大法弟子傳真相
真相能把神路通

159

그대에게 희망의 길을

우린 누굴 위해 비바람 무릅쓰는가

우린 누굴 위해 풍찬노숙 하는가

거리에 서 있는 이는 대법제자

수중의 전단지에 자비와 수고가 배어 있으니

오직 그대를 위난(危難)에서 구도하기 위해서라네

진상을 알면 그대는 앞길을 똑똑히 볼 수 있으리니

우리는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거니

그대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자 할 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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眾生為法來

眾生為法來
等待天門開
神在傳大法
紅魔教人壞
世人要明白
善惡已在分
真相在救度
為何不理睬
等待不會久
失去不再來

177

진상은 앞길을 밝히는 등불

속세의 두터운 먼지 중생을 미혹시키니

명리정(名利情) 속에서 사람마다 다투누나

평생에 얻은 것 가져갈 수 없거늘

세파에 휩쓸려 스스로를 망치누나

많은 중생 신이 전생(轉生)했나니

세상에 내려와 윤회하며 법(法)을 기다렸다네

신의 서약은 실현되고 있나니

法輪功(파룬궁) 진상을 알아야 하리라



176

真相就是指路燈

紅塵滾滾迷眾生
名利情中人人爭
一世拼搏帶不走
推波助流把己坑
眾生多是神轉生
下世輪迴把法等
神的誓約在兌現
了解真相法輪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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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은 법을 위해 왔다네

중생은 법을 위해 왔거니

천문(天門)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네

신이 대법을 전하는데

붉은 마귀 사람을 망치고 있네

세인은 알아야 하리

선악은 이미 갈라졌음을

진상이 구도하고 있는데

어찌 본 체 만 체 하는가

기다림은 오래지 않으리니

한 번 잃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네



162

撒甘露

慈悲一曲撒甘露
喚醒眾生能得度
生在人世為等法
別被謊言擋歸路
歌聲穿透迷中霧
喚出真念明善惡
快找真相開心鎖
兌現誓約上歸途

175

진상이 전해지고 있네

그대여 이 인연을 소중히 하게나

진상 속에 그대가 오래 기다려온 기대가 있다네

위난의 관건시각 사람마다 선택하고 있으니

도태(淘汰) 아니면 선(善)으로 돌아간다네

아마도 우리는 정말 인연이 있는지

자비는 내게 위험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네

아득한 세월은 사람의 기억을 봉폐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했다네

어디가 진정한 집인지

언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는지

진상을 알면 자욱한 안개 걷히리라

중생이 기다린 것과 걱정한 것이 다 오리니

신불(神佛)의 서약은 바로 실현되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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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相在傳

請你珍惜這份緣
真相中有你久遠的期盼
危難關頭人人都在選擇
淘汰還是歸善
也許我們真的有緣
慈悲使我見危不能不管
漫長的歲月能塵封人的記憶
忘記了自己是誰
何處是真正的家園
從甚麼時候來到了人間
了解真相會把迷霧驅散
眾生等待與擔心的都來了
神佛的誓約正在兌現

163

감로를 뿌리다

자비로운 노래 한 곡 감로를 뿌리니

중생을 일깨워 구도 받게 하네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법을 기다리기 위함이니

거짓말에 돌아가는 길 가로막히지 마오

노랫소리 미혹 중의 안개를 꿰뚫으니

진념(眞念)을 불러내어 선악이 명백하네

어서 빨리 진상 찾아 잠긴 마음 열고

서약을 지켜 귀로에 오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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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開理智的門

不要隨著世風沉淪
別為紅塵假相勞神
世間的榮耀不長久
清醒時打開理智的門
眾生多是天上來
只因在塵世中迷的太深
佛的慈悲已經展現
我們等的是救世的主神

173

신에 대한 약속을 다그쳐 이행하라

진상을 알면 잠긴 마음 열리리니

시간은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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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神的承諾快兌現
了解真相開心鎖
時間從來不等待

165

이지의 문을 열다

타락한 세상 기풍에 따르지 말고

속세의 가상(假相)에 신경 쓰지 말라

세간의 영예는 오래가지 못하나니

깨어 있을 때 이지(理智)의 문을 열라

중생은 대부분 천상에서 왔거니

단지 속세에서 미혹이 너무 깊을 뿐

부처의 자비 이미 펼쳐졌나니

우리가 기다린 것은 세상을 구할 

주신(主神)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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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要再徘徊

輪迴轉生千載
迷中不知何來
昏昏迷迷一生生
活的不明不白
萬古人間神安排
眾生多是天上來
迷濛中等的是救世的主
盼的是天門早日開
創世主早已來
大法弟子傳的真相能把迷解開
抓住這萬古機緣
不要再徘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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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하리 

오천년 문명은 극본(劇本)

만리산하(萬里山河)는 큰 무대

중화의 아들딸 큰 연극을 하네

신전(神傳)문화 하늘에서 와

휘황 중에 이념을 육성하고

번화 속에 신은 풍채(風采)를 펼치네

창세(創世)는 하늘로 돌아가는 길 닦기 위함이니

우리는 신이 다시 오길 기대하고

신은 우리에게 어서 깨어나라 하네 

하늘로 돌아가는 길 이미 열렸고

사람을 구도하는 법 널리 전해지고 있건만

낡은 관념이 모두 가로막고 있네

그대는 서약을 기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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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神的承諾要兌現

五千文明是劇本
萬里山河大舞台
中華兒女唱大戲
神傳文化天上來
輝煌中造就理念
繁華間神展風采
創世為鋪回天路
我們盼望神再來
神叫我們快醒來
回天的路已展開
度人的法在洪傳
舊觀念都是阻礙
你是否記起誓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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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배회하지 말라

천년의 윤회전생(輪迴轉生)

미혹 중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혼미하게 한 생 한 생

영문도 모른 채 살아 왔네

만고의 인간세상 신이 배치했나니

많은 중생 천상에서 왔도다

막연함 속에서 구세(救世)의 주(主)를 기다리며

천문(天門)이 하루빨리 열리길 고대했다네

창세주(創世主)가 이미 왔거니

대법제자가 전하는 진상(眞相) 미혹을 풀 수 있네

만고의 기연(機緣)을 놓치지 말고

더는 배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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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醒

一入紅塵千百秋
生老病死從未休
功名利祿帶不走
爭來鬥去苦與愁
輾轉輪迴為何事
常問自己何來由
衝破謊言找真相
大法能解心中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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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라

속세에 든 지 천백 년

생로병사(生老病死) 그친 적 없네

공명리록(功名利祿) 갖고 갈 수 없나니

다투고 싸워봐야 고달픔과 걱정뿐

돌고 돌아 윤회함은 무슨 까닭인가

늘 스스로 왜 왔는지 묻고 또 물었다네

거짓말을 타파하고 진상을 찾으면

대법이 마음속 근심 풀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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